
韓國禪의 源流

현각스님*1)

Ⅰ . 序言

高句麗 제17대小獸林王 2년(372) 前秦의왕符堅이使者와승려順道를시켜佛像과經卷

을 보냈다. 이후 小獸林王 4년(374) 阿道가 와서 이듬해 肖門寺를 건립하여 阿道를 머물게

하고, 伊弗蘭寺를 지어 역시 阿道를 머물게 하였다.1)

이후 百濟 제15대 枕流王 원년(385) 印度의沙門 摩羅難陀가東晋으로부터 來化하였다. 新

羅는 高句麗로부터 불교를 전수받았다. 그리고 新羅는 제19대 訥祗王 때부터 민간에 유포되

었다.2) 이후 新羅 제23대 法興王 15년(528)에 異次頓의 순교를 계기로 공인되었다.

이 가운데 高句麗는 도교의 수입과 더불어 국가의 쇠망을 가져왔고 法運이 否塞하였다. 그러

나 유명한승려로 惠亮은 新羅에 가서 僧統이되었고, 僧朗은梁에가서武帝의숭앙을 받았

다. 惠慈는 일본에건너가 聖德太子의 스승이되었고, 曇徵은일본의 문화를크게개화시켰으

며, 慧觀은僧正이되었다. 百濟에있어서는律學이흥성하여謙益 惠聰 등이있었다. 觀勒

의 三論 그리고 道藏의 成實은 日本佛敎에 크게 기여하였다. 신라의 불교는 眞興王 이후 크

게발전하였다. 중국과인도까지유학하는승려도많았다. 玄光은陳에가서天台敎觀을傳受

하였고, 圓光은 隋에 가서 成實 涅槃 般若 四含을 받았으며, 元曉는 경론의 疏釋에 밝

았고, 義湘은 華嚴一乘의 鼻祖였다. 慈藏은 율의 軌儀를 밝혀 한국적인 계단을 형성하였다.

明朗과 惠通은 밀교를 전하였다. 그리고 元曉와 의상 이후 慧超는 五天竺까지 유학하였다.

圓測 道證 太賢 등은 唯識에 밝았고, 勝詮은 華嚴一乘에 뛰어났으며, 眞表는 律에 밝아

占察法會와 정토의 淨業을 크게 행하였다. 바로 이와 같은 불교의 상황속에서 禪法은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전래되었는가 하는 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한국에 불교가 전래된 것은 앞서 언급한 바처럼 고구려를 통하여 전래되었다. 그러나 선법의

경우는 적어도 그 뚜렷한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지금까지의 발견으로 보자면 아무래도

신라불교라 할 수 있다. 신라에서는 敎派의 分立時代 초기에 해당하는 신라 제28대 진덕왕 4

년(650)에 이미 法朗禪師가 중국선종의 初祖인 菩提達磨의 법맥을 이은 제4조 雙峰山의 大

醫道信(580∼651)에게서 선법을 전해왔다. 이후 法朗의 선법은 제2조 信(神)行(704∼779) -

제3조遵範(740∼860) - 제4조惠隱(780∼860) - 제5조智詵(824∼882)으로이어졌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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智詵(號가 道憲)은 曦陽山에서 이른바 九山禪門의 하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비록 신라에

돌아오지는 않았지만 중국의 사천지방에서 신라인으로서 선법을 크게 드날린 淨衆寺 無相禪

師는 최초로 해외에서 신라의 자존심을 한껏 높인 사람이었다. 또한 중국에 건너가 그곳의 선

법을익혀신라에전한부류가있다. 이가운데는西堂智藏의법맥을전한경우와石霜慶諸의

법맥을전한경우가있다. 이가운데당시에는크게빛을보지못했던道義國師의경우는그래

도 오늘날까지 그의 법맥이 유구하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경우이다. 이처럼 중국에서 펼쳤던

선법내지신라에전해진선법의몇가지가닥을정리하여어느것이그源流에부합한가를살

펴보고자 한다.

Ⅱ . 禪法의 傳來

1 . 法朗과 信行의 禪宗 初傳

한국의선법은중국선종의제4조大醫道信의제자였던法朗으로부터시작되었다. 그리고그의

제자神行(信行)은입당하여다시북종의 선법을전하였다. 이후 40여년이지나南頓의 道義

가 西堂智藏의 선풍을 전하면서부터 비로소 한국에 교외별전의 종지가 싹을 튀웠다. 또한 洪

陟은道義와때를같이하여西堂智藏의문풍을提唱하였다. 도의는가지산의조사이고, 홍척

은 실상산의 조사이다. 慧昭는 馬祖道一 문하의 선법을 전래하였고, 惠哲은 桐裏山의 조사로

서특히文聖王의예우를받았다. 無染은無舌土論을제창하고, 범일은교외별전의선지를보

였으며, 智詵은 大醫道信의 법통을 계승하여 景文王의 존숭을 받았다. 順之는 仰宗의 종

지를 이어 圓相의 妙旨를 현창하였다. 行寂은 따로 청원계통의 石霜慶諸의 선법을 전하였다.

法朗은 신라인으로서 生沒年代, 入唐 및 求法時期가 모두 미상이다. 그러나 법랑은 중국에

있을 때 선종의 제4조 道信에게 私事하여 雙峰의 禪旨를 전수받았다고 한다.3) 법랑의 스승

도신의선법은 楞伽經 을의지하여開悟케할뿐만아니라僧俗들에게아울러 般若波羅蜜

經 을 권유하였던 사람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므로 법랑의 선법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기

록이없는상태에서추정할 수있는것은도신의선법에미룰수밖에없을 것이다. 이에몇가

지 기록에 의하여 도신의 입적을 永徽 年間(650 - 655)으로 본다면 법랑은 이 무렵에 귀국하

여 湖踞山4)에서 전법활동을 하였다. 이 무렵 信行이 그 제자로 들어와 3년 동안 공부하여 법

랑으로부터 인가를 받았으나 법랑이 입적하자 신행은 중국으로 건너갔다.

한편 崔致遠이 撰한 道憲國師 智詵의 碑文 에 雙峰의 子는 法朗 孫은 信行子 曾孫

은遵範 玄孫은惠隱 末孫은智詵 5)이라는기록이있다. 大東禪敎考 에서인용한杜中

3) 聞慶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 ( 朝鮮金石總覽 上, p.90).
4) 경북 청도군 운문산으로 추정된다( 增補校正朝鮮寺刹史料 卷上, 高麗書林, pp.356-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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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書하고 正倫이 纂銘한 四祖銘 에 먼 나라의 高士와 異域의 高人들이 험난한 길을 무

릅쓰고 법랑스님이 있는 곳에 모여들었다 園方高士 異域高人 無憚險途 來至寶所(法朗) 라

는 기록이 있다. 바로 그 법랑은 신라 善德王代에 西學하여 道信의 心要를 얻었으나 귀국연

대는 불분명하다. 그러나 그의 제자였다는 信行에 대해서는 위의 道憲國師 智詵의 碑文 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때가 불리하고 도가 형통하지 못하여, 배를 타고 入唐하니 천자에게 알려졌다. 숙종황제가 몸소 詩를 써

서 말하기를, 용이 바다를 건너는데 배를 의지하지 않고, 봉이 허공을 가로질러 날으면서 달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니, 선사가 山鳥 海龍 두 귀절로 대구를 한 것은 깊은 뜻이 있다 하겠다. 동국으로 돌아와

三傳(遵範 - 惠隱 - 智詵)하여 (智證)大師에 이르렀

다6 )

곧 신행은 신라 제36대 慧恭王代에 지리산에서 교화를 폈다. 그의 전기는 智異山 斷俗寺에

세운 金憲貞이 찬한 神行碑 에 있다. 그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선사는 속성이 김씨이고 동경 御里 사람으로서 級干 常勤의 아들이며, 先代의 승려인 安弘의 형의 曾孫

이었다. 善을 쌓고 마음을 닦았으며, 이전부터 느낀바 있어 나이 바야흐로 30쯤에 절로 향하였다. 運精

律師를 받들어 섬기며 헌 바리때와 누더기 한 벌로 2년간 고된 수련을 하였다. 다시 법랑선사가 湖踞山

에서 지혜의 등불을 전하고 있음을 듣고 그 곳에 나아가 문득 깊은 뜻을 받았다. (법랑선사가) 7일이 되

기 전에 시험삼아 이치의 옳고 그름을 물었더니 미묘한 말씀은 그윽히 통하는 것이니 마음에 즉해 있으

면서도 마음은 본래 없는 것입니다고 하였다. 이에 법랑화상이 찬탄하기를 참 훌륭하구나. 마음의 등불

의 법이 모두 그대에게 달려 있구나라 하였다.

부지런히 3년 동안 참구하다가 법랑화상이 입적하자 통곡하기를 몸을 부수듯 하였으나 연모함을 어찌 다

할 수 있었으리요. 드디어 삶이란 바람 앞의 촛불과 같으며 죽음이란 물거품과 같다는 것을 알았다. ……

멀리 바다를 건너 …… 唐에 이르렀다. …… 드디어 志空에게 참례하였는데 志空은 大照禪師(65 1- 739

신수의 제자 곧 普寂)에게 입실한 문인이다. (신행선사는) 朝夕으로 우러러 모시며 3년을 지냈더니 비로

소 마음을 열어 인가를 해주었다. 그후 계림으로 돌아와 중생을 이끌었다. …… 76세를 사시고 大曆 14

년(779) 10월2 1일 남악 단속사에서 입적하였다7)

이로 보면 신행은 제4조 道信의 법맥으로 보면 傍系이면서 동시에 弘忍 - 神秀 계통으로 보

면 普寂의 嫡孫이 된다. 이처럼 신행은 그 법맥부터가 확실하지 않다. 또한 신행의 선법이 북

종선의 선법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그것이 널리 퍼지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아마도

귀국하여교화한 기간이짧았기때문이 아닌가하는 의견이있다.8) 그런와중에서도신행의 선

5) 聞慶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 ( 朝鮮金石總覽 上, pp.90- 91), 雙峰子法朗 孫信行 曾孫遵
範 玄孫惠隱 末孫智詵 .

6) 聞慶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 ( 朝鮮金石總覽 上, p.91), 然時不利兮 道未亨也 乃浮于海
聞于天肅宗皇帝 寵貽天什曰 龍兒渡海不憑筏 鳳子 虛無認月 師以山鳥海龍 二句爲對 有深旨

哉 東還三傳至大師 .
7) 朝鮮金石總覽 卷上. pp.114- 115. 禪師俗姓金氏 東京御理人也 年方壯室趣於非家奉事運精律
師五綴一納練苦二年 更聞法朗禪師在湖踞山傳智慧燈則詣其所頓受奧旨 未經七日試問之曲直微

言冥應以卽心無心和上歎曰 善哉心燈之法盡在於汝矣 勤求三歲 禪伯登眞 哭粉身戀慕那極 遂

以知生風燭解滅水泡 …… 遠涉大陽(洋) …… 到彼岸 …… 遂就于志空和上 和上卽大照禪師之
入室 朝夕鑽仰已過三年 始開靈府授以玄珠 …… 然後還到 林倡導 蒙 …… 生平七十有六 大

曆十四年 十月卄一日 歿於南岳斷俗之寺 .
8) 추만호, 나말여초 선종사상사 연구 ,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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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단편적이나마 그의 비문의 기록을 통하는 수 밖

에 없다. 위에서 언급한 信行禪師碑 에 의해 살펴보면 신행의 선사상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우선

선이라는 것은 지말에 있더라도 근본으로 들어가는 미묘한 법문이다. 이 선나는 마음을 통해서 도에 들

어가는 그윽한 통로이다. 그래서 이 선나에 귀의하는 자는 항사겁의 죄를 녹여 없애버리고, 이 선나에 正

念하는 자는 진진찰찰의 공덕을 얻게 된다. 하물며 오랜 세월동안 수행을 쌓고 공을 이루어 선나를 더욱

더 깊게 한다면 그 공덕의 지극함이야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는가9 )

라는 곳에서 보면 선나를 통한 지극한 공덕의 강조와 함께 선나의 공능에 대하여 말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禪是佛心이라말하고 있듯이선은 곧불심그것이므로선을통하여얻는효능이야

말로 새삼스레 다시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일반 중생들을 위한 선법의 교화에 대하여

무지몽매한 많은 중생들을 인도하는데 있어서 수행의 근기를 갖춘 사람들을 위해서는 看心이라는 一言으

로 가르쳤으며, 도를 받아들일 만큼 근기가 익은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편법문을 나타내 보였다10 )

고 한다. 이것은 곧信行의법맥이 소위북종의 선법을 그대로받아들였다는것을 의미한다.11)

왜냐하면 道信에게서 강조되고 있던 坐禪看心과 神秀의 大乘五方便의 내용과 온전히 같은

방식으로 소화하여 본국의 수행납자들을 위하여 설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당시에 유행하

던 섭법을 보면 달마가 전한 壁觀의 禪法 은 四祖道信의 坐禪看心의 法 , 五祖弘忍의

守心의法 을거쳐六祖慧能에이르러 以心傳心의法 으로서좌선에의거하여見性體驗에

근거한 전통으로 전해지고 있던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당시 동산선법의 특징을 간

략하게 살펴보는 것도 신행의 사상을 이해하는 좋은 길이 될 것이다.

도신의 선법의 특색을 보여주는 것으로 五門說이 있다. 도신은 우선 無量壽經 의 諸佛法

身은 일체중생의心想에 들어 있다. 바로 그心이곧 佛이다. 마땅히 알아라. 佛은곧 이心이

라는것을. 그래서 이心 이외에달리佛은 없다 라는귀절을 인용하여 다음과같이말하고 있

다.

이것을 요약해서 말하면 五種門이 있다. 첫째는 心의體를 아는 것이다. 心의 體性은 청정한 것이라서 그

體는佛과 같다. 둘째는心의 用을 아는 것이다. (心의) 작용은 法寶를 낳는데 (법보가) 일으키는 작용은

항상 적정하며 온갖 번뇌도 모두 그와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 셋째는 (心은) 항상 깨어 있기를 그

만두는 일이 없다. 깨어 있는 마음이 언제나 눈앞에 있고, 깨어 있는 법은 (개별적인) 모습이 없다. 넷째

는 항상 신체가 空寂함을 관찰하는 것이다. 곧 안팎으로 한결같아 몸이 법계에 들어가되 일찍이 장애가

없다(는 것을 觀하는 것이다) . 다섯째는 한 가지를 굳게 지켜 흔들림이 없는 것[守一不移]이다. (그리하

9) 信行禪師碑 ( 海東金石苑 卷1 및 朝鮮金石總覽 卷上), 禪那者 卽末還本之妙門 因心階道
之玄路 歸之者 銷沙劫之罪 念之者 獲塵刹之德 況乎經年累代 積行成功 深之又深 其極致歟 .

10) 信行禪師碑 ( 海東金石苑 卷1 및 朝鮮金石總覽 卷上), 倡導群蒙 爲道根者 誨以看心一言
爲熟器者 示以方便多門 .

11) 海東入華求法高僧傳 卷7, 釋法朗條 (中國社會科學出版社, 1994, p.83)에 신행선사는 唐에
들어가 北宗 神秀禪師의 손제자인 慧空(志空?)에게 사사하였는데 귀국 후에 道 에게 전하
고, 道 은 慧隱에게 전하였으며, 慧隱은 道憲에게 전하였다. 道憲은 鳳岩山寺를 창건하였으
니 朝鮮 禪宗九山의 하나인 曦陽山派가 정식으로 형성된 셈이다 라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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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움직임과 고요함에 항상 머물러 있어 납자들로 하여금 분명하게 불성을 신속하게 선정에 들게끔 하

는 것이다12 )

이와같은도신의五門法은 후에 北宗禪 및 南宗禪으로 크게발전하는중요한 계기를내포하

고 있다. 특히五門法의형식은神秀의 大乘五方便 에이르면다섯 종류의대승경전으로뒷

받침되어 일종의 유심철학의 체계를 형성하기에 이른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

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섯째의 守一不移說이다. 도신은 이것을 傅大士로부터 얻었다13)고 한

다. 그러나 그것은 더 나아가 法句經 과 중국 道敎의 기본적인 정신단련법이었던 守一의 실

천에 근거하는 것이다. 그것이 곧바로 明見佛性이라는 깨달음의 전제로 되어 있는 점은 도신

에 있어서 五門法의 구성이 지니고 있는 두드러진 특색이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신사상의

핵심은 위에서언급한 守一不移 動靜常住 能令學者 明見佛性 으로요약할수 있기 때문이

다.

도신은 이와 같은 일행삼매를 채용하여 간단한 실천법을 좌선의 실습에 응용하여 독자적인 동

산법문의 수행체계를형성하였다. 도신이주장한 일행삼매의 구체적인 내용은 그의 入道安心

要方便法門 에서 설하고 있다. 이것은 특히 그 제목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초심자에게 처음

좌선하는 방법을 자세하게 가르치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서 도신은 大乘起信論 의

내용을 일행삼매의 좌선으로 응용하여 각자의 망념의 원인을 살펴 그 근원적인 일심을 파악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곧 일행삼매가 단순히 정신집중에 그치지 않고 근원적인 마음을 깨닫는

것으로서 좌선법을 제시하고 있다. 이것은 자성청정의 진여일심을 자각하는 것을 일행삼매의

실천원리로 삼은 것이다. 이 일행삼매의 좌선은 곧 守一不移의 주장으로 나타나 전개되어 갔

다.

신행은이와같은동산법문을이은선사였기때문에그가주장하는五方便의法門이라는입장

에서보면전혀새로운 것이아니었다. 그러나신행은여기에壁觀修行과함께五方便을강조

함으로써 그는 방편법문을 곧 자신의 수행이자 접화방법으로까지 사용하였던 것이다. 신행은

壁觀수행에매우뛰어난사람이었다. 그래서그의 비문 에서는 (신행은) 마음을집중하는벽

관으로는 당나라에서 독보적이었다 14)고 표현하고 있다.

이로써 보면 신행은 志空의 법을 받아 귀국하여 한국에 삼매의 燈明을 전하였다. 지공으로부

터 법을 얻었다는 것은 悟後修行을 말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실은 법랑으로부터 이미 깨달

음을 얻었기 때문이다. 신행이 전한 선법은 신라에 있어서 惠恭王 초기부터 신라 말기의 경순

왕에이르기까지를 禪道鬱興의시기라 할수 있는 것도 실은 신행으로부터 선정의기초가 잡

혔기 때문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행의 법맥에 대해서는 어느 법맥을 취하느냐에 따라 신

라에 수입된 신행 선법의 성격이 달라질 수가 있다. 그러나 신행의 법이 구체적으로 제자들에

게 전승되었다는 내용을 찾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단지 그의 법맥인 遵範(道 ) - 惠隱(慧

隱) - 智詵 혹은 道憲(曦陽山派 開倉)으로 三傳하였다는 점에서만 파악할 수 밖에 없다. 그

12) 楞伽師資記 (大正藏 85, p.1288上), 略而言之 凡有五種 一者 知心體 體性淸淨 體與佛同 二者
知心用 用生法寶 起作恒寂 萬惑皆如 三者 常覺不停 覺心在前 覺法無相 四者 常觀身空寂 內

外通同 入身於法界之中 未曾有 五者 守一不移 動靜常住 能令學者 明見佛性 早入定門 .
13) 楞伽師資記 (大正藏 85, p.1288上).
14) 信行禪師碑 ( 海東金石苑 卷1 및 朝鮮金石總覽 卷上), 凝神壁觀 獨步唐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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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어쨌든 신행이 전래한 선법은 후에 曦陽山의 일파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보면 한국선의

먼 흔적[遠流]임에는 분명하다.

2 . 無相과 淨衆宗

歷代法寶記 에서는 五祖弘忍(601∼674)의 10대 제가 가운데 資州智詵(609∼702)을 초조

로하여蜀(四川省)을중심으로활동한법맥을智詵 - 處寂 - 無相 - 無住로기록하고있다.

특히 여기에서는 無相의 淨衆宗과 無住(714∼774)의 保唐宗의 傳衣說과 그 敎說을 말하고

있다. 여기에 등장하는 無相은 속성이 金氏로서 구법을 위해 입당하였다. 이로부터 無相은 여

러 스승을 참하고 여러 곳을 두루 돌아다니다가 資州 德純寺에 이르러 處寂禪師(唐和尙 64

8∼734)에게 참하였다. 無相은 處寂의 휘하에서 2년 동안 공부하여 處寂으로부터 친히 인가

를 받았다. 그리고 淨衆寺를 중심으로 섭법을 크게 펴서 그 선법을 淨衆宗이라 하였다. 또한

無相은 頭陀行에 철저하여 많은 神異를 나타냈기 때문에 宋高僧傳 에는 그를 感通篇 에

수록하였다. 특히 無相은 맹수들과 함께 거주하였다는 이야기가 자주 등장한다. 그 가운데는

티벳의 古史書인 바세(sbabshed) 의기록에는티벳의 사신이중국에 왔을 때길에서 호랑이

와 놀고 있는 無相을 만났다는 내용이 있다.15)

그러나 無相은四川省 成都를중심으로 淨衆寺에서 그의독자적인三句의禪으로잘 알려져

있다. 歷代法寶記 의 無相傳과 圭峯宗密의 圓覺經大疏抄 卷三之下에서는無相의선사

상과 대중교화에 대하여 引聲念佛과 無憶 無念 莫忘의 三句法門을 기록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歷代法寶記 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김화상(無相)은 매년 섣달과 정월에 사부대중 백천만인에게 수계를 하였다. (수계 때에는 먼저) 도량을

장엄하고 나서 고좌에 올라 (수계)설법을 하였다. (수계)설법을 할 때에는 우선 引聲念佛을 하였다. (인

성염불은) 한 호흡이 다하도록 염불을 하되 그 염불소리가 멈추어지면 염불을 멈추고 다음과 같이 말하

였다. 일체 경계에 집착을 하지 말고[無憶] 일체의 망념을 갖지 말며[無念] 일체의 청정심을 잊지 말라

[莫忘] . 無憶은戒이고 無念은 定이며 莫忘은惠이니라. 이 삼구가 곧 총지문이니라 16 )

이것은 곧 금강경 의 골자를 그대로 표현한 것이다. 곧 금강경 은 열반경 과 함께 당시 특

히 동산법문의도신때부터널리의용된경전으로서 홍인과혜능을거치면서가장보편화된사

상으로 전승되었다. 그리고 歷代法寶記 에서는 이 三句의 가르침은 菩提達磨로부터 전승된

가르침임을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無相은 자신의 無相이라는 이름이 말해주고 있듯이 보리달

마로부터 전승된 정통이라는 입장을 은근히 드러냄과 함께 無相의 선법은 金剛經 에 토대하

고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특히 그의 제자인 無住도 그 이름과 사상에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금강경 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 나타내고 있는 無念 곧 망념이

15) 山口瑞鳳, チベット佛敎と新羅の金和尙 (金知見 蔡印幻 編, 新羅佛敎硏究 , 1973).
16) 歷代法寶記 (大正藏 51, p.185上), 金和尙每年十二月正月 與四衆百千萬人 受緣嚴設道場處 高
座說法 先敎引聲念佛 盡一氣念 絶聲停念訖云 無憶無念莫忘 無憶是戒 無念是定 莫忘是惠 此

三句語卽是總持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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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歷代法寶記 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망념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마치 거울의 앞면이 삼라만상을 있는 그대로 잘 비추어주는 것과 같으며, 망

념이 일어나는 것은 마치 거울의 뒷면이 삼라만상을 아무것도 비추지 못하는 것과 같다.17)

이것은 마치 壇經 에서 혜능이 자성이 미혹하면 부처도 중생이고 자성을 깨치면 중생도 부

처이다 18)고 말한 바와 같은 내용이다. 망념이 일어나면 미혹한 중생이고, 망념이 일어나지 않

으면자성을 깨친 부처가된다는 것은 하나의상식으로되어왔다. 이와같은無相의선사상은

그의 제자 無住의 保唐宗과 馬祖道一의 洪州宗으로 전해지는 기록이 있다. 곧 馬祖가 원래

無相의 제자였다는 것은 宗密의 中華傳心地禪門師資承襲圖 에서 홍주종은 이전에 육조

의 방출이었다. 곧 선사의 성이 마씨이고 이름이 도일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찍이 검남산

김화상의 제자였었다 19)는 곳에서 살펴볼 수 있다. 그러나 無相과 馬祖로 이어지는 사법관계

는 다른 기록에는 보이지않고있다. 아마도 이것은無相이신라사람이었다는것과후에홍주

종이 육조의 정통으로 부각되는 과정에서 당시 방계로 취급되던 북종계통에 속하는 정중종이

그 사법관계의 정통성을 상실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일이었을 가능성이 높다. 어쨌든

無相은 법은 當代에서 끝나지 않고 계속되었다20)는 것은 無相의 전기자료를 통하여 잘 알려

져 있다. 그러나 아쉽게도 無相은 신라에 귀국하지 못하였다.

3 . 道義와 南宗禪

신라제41대헌덕왕 13년에道義가南頓의선을전하였다. 이것은北禪을전래한신행이입적

한 지 40여 년의일이다. 道義는唐나라馬祖道一의高弟인西堂智藏의제자이다. 傳燈錄

에는西堂의제자로鶴林道義가실려있다. 이보다먼저신라의本如가南嶽懷讓으로부터법

을 얻었으나 傳燈錄 에그 이름만올라있을뿐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道義의선사상의성

격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가 사사한 서당지장에 대하여 우선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나라 건주 서당의 지장스님은 …… 대적선사 마조도일을 따라서 수행처를 公山으로 옮겼다. 후에 경

산의 국일선사를 참하여 그와 함께 많은 담론을 나누었다. …… 마침내 대적선사 마조도일이 주는 가사

를 받았다. 그때 아상 이공과 국상 제공과 영중랑 배공이 모두 정성을 기울여 그 가르침을 따랐다. 원화

9년 4월 8일 입적하였다. 춘추가 80세였고, 법랍이 55세였다2 1)

17) 歷代法寶記 (大正藏 51, p.185上) 念不起猶如鏡面能照萬像 念起猶如鏡背卽不能照見 .
18) 六祖壇經 (大正藏 48, p.341中), 自性迷佛卽衆生 自性悟衆生卽是佛 .
19) 卍續藏 110, p.434下, 洪州宗者 先卽 六祖下傍出 謂有禪師 姓馬 名道一 先是劍南金和尙弟子
也 .

20)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無住의 歷代法寶記 (大正藏 51, p.185 이하), 宗密
의 圓覺經大疏抄 卷三之下(卍續藏 14, p.278), 神淸의 北山錄 卷6과 慧寶의 注記(大正藏
52, p.611中), 李商隱의 唐 州慧義精舍南神院四證堂碑銘幷序 ( 全唐文 卷780), 贊寧의 宋
高僧傳 卷19(大正藏 50, p.832中) 등이 있다.

21) 宋高僧傳 卷10, 唐 虔州西堂 釋智藏 …… 隨大寂(馬祖)移居 公山 後謁 徑山國一禪師 與
其談論周旋 得大寂付授衲袈裟 時亞相李公兼國相齊公 暎中朗裴公通皆傾心順敎 元和九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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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 보면 서당지장은 덕종 헌종의 시대에 그 교화의 문을 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祖堂

集 卷17에는 道義에 관한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설악 진전사 원적선사는 서당의 법을 이었고, 명주(강릉)에서 살았다. 선사의 휘는 道義이고 속성은 왕씨

였다. 북한군 사람이었다. …… 상서로 인하여 출가하여 법호를 明寂이라 하였다. 건중 5년 갑자년에 사

신인 한찬호 김양공을 따라 바다를 건너 입당하였다. 곧장 오대산으로 가서 문수를 친견하여 허공에서

종소리가 산을 울리는 소리를 듣고 신기한 새가 날아다니는 것을 보았다. 이내 廣府의 寶壇寺에 가서 처

음 구족계를 받았다. 이어 조계에 가서祖師堂을 참배하려는데 문이 갑자기 저절로 열렸다. 세 번 예배하

고 나오니 문이 역시 저절로 닫혔다. 다음에 강서의 홍주 개원사에 가서 西堂智藏에 참하여 스승으로 모

셨다. 이에 의심을 해결하고 막힌 체증을 풀고 나니 서당지장은 마치 돌 가운데서 옥을 고른 듯 조개 속

에서 진주를 채취한 듯이 기뻐하여 말했다. 진실로 법을 전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

그리고는 이름을 道義라 고쳐 주었다. 이어 두타행의 길을 떠나 百丈懷海에게 가서 西堂智藏과 같이 하

니 백장이 말했다. 강서의 선맥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 그 밖의 것은 비문과 같다22 )

그렇다면道義는덕종황제의 建中 5년(784) 甲子 즉 선덕왕 5년에 입당하여 서당 백장의두

大老를 뵙고 在唐 37년, 穆宗皇帝 長慶 원년(821) 즉 헌덕왕 13년에 귀국한 것이 된다. 그래

서 寂照塔碑銘 에는 長慶初 有僧道義 西泛睹西堂之奧라 기록하였고, 同塔注에 憲德

王十三年 北宗神行先導 南宗道義繼之라 한 것이다.

귀국한 이후 道義는 南禪을 전하였지만 그 때의 사람들이 敎網에 걸려 아직 直指의 요체를

믿어주지 못했다. 당시 국내에서 선법의 기연이 미숙했던 것이 마치 달마가 양무제를 대하는

듯 했다. 寂照塔碑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長慶 初(82 1)에 도의가 서쪽으로 배를 타고 중국에 가서 서당지장의 깊은 법력을 보고 지혜의 광명을

서당지장에게서 배워 돌아왔으니 처음으로 禪宗을 전한 스님이다. (그러나 당시 신라사람들은) 분주한

망상에 얽매여서 패배하여 달아나는 단점을 옹호하고, 뱁새가 날개를 자랑해서 (대붕이) 남으로 길이 날

아가려는 높은 의지를 비웃는 것과 같았다. 종래로 敎宗에 심취하여 (도의선사의) 선법을 魔語라 비방하

였다. 이를 본 스님은 아직 선법의 시기가 오지 않았다고 생각하여 자기의 빛을 행랑채 마루 밑에 아래

다 감추고, 자취를 깊은 곳에 옮겼다. 신라의 王城에 (나아가려고) 생각하는 것을 포기하고 마침내 설악

산 북쪽에 은둔하였다2 3)

이것을 보면 道義는 禪道의 홍통에 크게 효과를 본 것은 아니었다. 道義가 창도한 것을 사람

들은 魔說이라 하여 도리어 譏謗했던 것이다. 이에 北山에 숨어서 빛을 감춘 것이 마치 달마

(헌덕왕 6년) 四月八日終 春秋八十 夏臘五十五 .
22) 祖堂集 卷17(高麗藏 45, p.338中-下), 雪岳 陳田寺 元寂禪師 嗣西堂 在溟洲 師諱道義 俗姓
王氏 北漢郡人 …… 因瑞出家 法號明寂 以建中五年歲次甲子 隨使韓粲號金讓恭 過海入唐 直

往臺山 而感文殊 空聞聲鍾之響 山見神鳥之翔 遂屆廣府寶壇寺 始受具戒 後到曹溪 欲禮祖師之

堂 門扇忽然自開 瞻禮三遍 而出門閉如故 次詣江西洪州開元寺 就於西堂智藏大師處 頂謁爲師

決疑釋滯 大師猶若 石間之美玉 拾蚌中之眞珠 謂曰誠可以傳法 非斯人而誰 改名道義 於是頭

陀而詣百丈山 懷海和尙處 一似西堂和尙 曰江西禪脈總屬 東國之僧歟 餘如碑文 .
23) 聞慶鳳巖寺智證大師寂照塔碑文 ( 朝鮮金石總覽 上, p.89), 有僧道義 西泛睹西堂之奧 智光
智藏而還 智始語玄契者 縛猿心護奔北之短 矜 翼 圖南之高 旣醉於誦言 競嗤爲魔語 是用

光 下 跡壺中 罷思東海東 終遁北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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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림에서 冷坐한 것과 같다. 당시 이와 같은 선법에대한이해가 없었던상황이었기 때문에

도의는그의선법과함께그때사람들에게不信된것을말해주고있다. 이에대하여신라金穎

의 찬술인武州(전남광주) 迦智山 寶林寺 普照禪師塔銘 에다음과같은 기록에도잘나타

나 있다.

처음 도의선사가 서당에게서 심인을 전수받고 훗날 우리나라에 돌아와 그 선의 이치를 가르쳤다. 그러나

당시 사람들은 경의 가르침과 관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법 만을 숭상하여 無爲任運의 宗에 모이지

아니하고 허탄한 것으로 여겨 높여 중히 여기지 않았다. 마치 달마조사가 양 무제를 만났음에도 뜻이 통

하지 못한 것과 같았다. 이로 말미암아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함을 알고 산림에 은거하여 법을 廉居禪師

에게 부촉했다. 이에 염거선사가 설악산 억성사에 머물면서 조사의 마음을 전하고 스승의 가르침을 열었

다24 )

그러면 도의는어떤선법을 폈는가. 道義의사상을 엿볼 수있는자료는 매우 희박하지만고려

天 의 禪門寶藏錄 卷中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지원승통이 도의국사에게 물었다.

화엄의 4종법계 이외에 또 어떤 법계가 있습니까. 55선지식의 항포법문 이외에 또 어떤 법문이 있습니

까. 곧 이 敎 이외에 이른바 조사선의 도를 말하는 자가 별도로 있습니까

도의국사가 답하였다.

지원승통이 든 바와 같이 4종법계 이것은 곧 조사문하에서는 곧바로 理體에 계합하여 일체의 正理를 녹

여 없애는 것이라서 경전 속의 法界相도 오히려 얻을 수 없습니다. 본래 행한 바 없는 智인 조사심의 선

속에서는 문수와 보현의 相조차 오히려 볼 수 없어서 55선지식의 항포법문도 마치 물위에 떠 있는 거품

과 같을 뿐 아니라 四智에서의 깨달음 등도 또한 금 속에 박혀 있는 이물질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곧

여러 경전의 가르침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나라의 귀종화상이 일대장경에 대하여 그것이 무엇인가

를 설명할 때에도 오직 주먹만 들어보였을 뿐입니다.

지원승통이 또 물었다.

그렇다면 敎理行果의 信 解 修 證을 어째서 그렇게 정해두었고, 또한 어떤 수행을 해야만 佛果가 성

취되겠습니까

도의국사가 답하였다.

無念과 無修의 이치는 信 解 修 證의 성품입니다. 조사들의 설법에는 부처니 중생이니 하는 것들이

따로 없습니다. 다만 道의 성품이 곧바로 드러나 있을 뿐입니다. 때문에 五敎 이외에 별도로 조사의 심인

법을 전할 뿐입니다. 따라서 부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은 조사의 올바른 가르침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방편으로 나타낸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다년간 경전을 독송하여 심인법을 깨치고자 한다해도 종

겁토록 깨치지 못할 것입니다

지원승통이 일어나 도의국사에게 예배하고 말했다.

잠깐동안 (국사로부터) 불장엄의 교훈을 들은 것만으로도 (이제 저는) 부처의 심인법은 본래 얻을 바 없

다[不得] 것을 알겠습니다

이에 지원승통은 도의국사에게 예배하고 게송을 지어 보였다2 5)

24) 長興寶林寺普照禪寺彰聖塔碑文 ( 朝鮮金石總覽 上, p.62), 初道義大師者 受心印于西堂 後歸
我國 說其禪理 時人雅尙經敎 與習觀存神之法 未臻無爲任運之宗 以爲虛誕 不之崇重 有若達磨

不遇梁武也 由是知時未 集 隱於山林 付法廉居禪師 居雪山億聖寺 傳祖心 闢師敎 .
25) 禪門寶藏錄 卷中(韓佛全 5, pp.478下- 479上), 智遠僧統問道義國師云 華嚴四種法界外 更有
何等法界 五十五善知識行布法門外 更有何等法門 卽此敎以外 謂別有祖師禪道云者乎 道義答曰

如僧統所擧 四種法界 則於祖師門下 直擧正當理體 氷消一切之正理 卷中法界之相 尙不可得 於

本無行智 祖師心禪中 文殊普賢之相 尙不可見 五十五知識行布法門 正如水中泡耳 四智菩提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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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써보건대道義의종풍은馬祖門下를直傳한것으로볼수있다. 곧敎家의四法界를물

으면 곧장 卷頭를 들고서 是甚 法界냐 되묻고, 一大藏敎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느냐고 물으

면 또한 卷頭를 들어서 대답하는 식의 수단을 취하였다. 經敎를 물리치고 문자를 세우지 않으

며 별도로 심인을 전한다는 도의의 설은 곧 無念無修를 심요로 삼고 있는데 이것은 마조문하

의 선법에 通義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道義의 嗣에 廉居가 있다. 신라 金穎의 찬술인 武州(전남 광주) 迦智山 寶林寺 普照禪師

塔銘 에 初道儀(義)大師 …… 隱於山林 付法於廉居(巨) 禪師 라 하였고, 또한 我祖國

則以儀大師 爲第一祖 居禪師 第二祖 라 하였다. 廉居는 雪山(강원도) 億聖寺에서 演化하

였으나 그 행실이 분명하지 않다. 그 탑은 강원도원주군 地正面 安昌理 興法寺址에있던 것

을 서울塔공원으로 옮겼다. 옮길 때誌板이발견되었는데 지금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다. 거기

에 보면 會昌四年歲在甲子 季秋之月兩旬九月遷化 라 기록되어 있으니 廉居는 唐 武宗

會昌 4년에 順世했음을 알 수 있다. 道義와 廉居로부터 體澄에 이르러서 迦智山의 일파를

형성하였다. 이것이 禪宗九山의 하나이다.

道義와같은때에 洪陟( 傳燈錄 에는 洪直)이있어함께西堂에게서 법을 받았다. 祖堂集

권17에는 東國 實相和尙 嗣西堂 師諱 洪直 諡號 證覺大師 凝寂之塔 이라 하였다. 寂照

塔碑 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흥덕왕이 즉위함에 선강태자 忠恭이 監撫가 되어 邪를 제거하고 나라를 평안하게 하였으며, 善을 좋아하

여 나라가 부유하였다. 이즈음 홍척대사가 당나라에 가서 西堂智藏에게서 법을 받고 신라에 돌아와서는

南嶽에 머물렀다. 임금이 국태민안을 위해 법문을 청하였고, 대궐에서는 그가 돌아온 것을 경하하였다.

선법을 보여서 아침의 범부가 저녁에 성인이 되게 하였는데 그 (범부가 성인으로) 변함에 차제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범부가 성인으로 변하여) 興함이 (교문의 여러 점수의 단계를 거지치 않고 돈법으로) 갑작

스럽게 이루어졌다. 시험삼아 그 종취를 비교해 본즉 닦되 닦을 것이 없는 것을 닦았으며 증득하되 증득

할 것이 없는 것을 증득하니, 고요할 때는 산처럼 서 있음이요, 움직일 때는 (소리가 울려) 산골에 메아

리가 응하는 것 같도다. (禪은) 無爲의 이익이며 다투지 않고 이기는 것이다. 이에 동방인들의 마음을 비

우게 해주니 고요한 이익으로써(東人方寸之虛는 동국 사람들의 마음에 탐진치가 사라지고 고요히 비었

다. 곧 불교의 선법에 젖어들었다) 海外를 이롭게 하되, 그 이롭게 함을 자랑하지 않으니 참으로 위대하

도다26 )

이와 같이 홍척이 흥덕왕대에 선을 전하였음을 말하고, 다시 해동에 돌아와서는 앞서설한 바

처럼북산(설악산)에는도의선사가있고남산(지리산)에는홍척국사가있다(東歸則 前所 北

道 亦猶金之鑛耳 則諸敎內混雜不得 故唐朝 歸宗和尙 對一大藏 明得箇什 之間 但擧拳頭 智

遠又問 然則 敎理行果信解修證 於何定當 何等佛果 得成就乎 義答曰 無念無修 理性信解修證

耳 祖宗示法 佛衆生 不可得 道性直現耳 故五敎以外 別傳祖師心印法耳 所以現佛形像者 爲對

難解祖師正理之機 借現方便身耳 縱多年傳讀佛經 以此欲證心印法 終劫難得耳 智遠起禮曰 素

來暫聞 佛莊嚴敎訓耳 佛心印法 窺 不得來 乃投師禮偈云 .
26) 聞慶 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文 ( 朝鮮金石總覽 上, p.90), 及興德大王 纂戎 宣康太子 監
撫 去邪醫國 樂善肥家 有洪陟大師 亦西堂證心 來南岳休足 晩陳順風之請 龍樓(德)慶開霧之
期 顯示密傳 朝凡暮聖 變非蔚也 興且 □□□□□□ 勃焉 試 其宗趣 則修乎修沒修 證乎證沒

證 其靜也山立 其動也谷應 無爲之益 不爭而勝 於是乎 東人方寸地虛矣 能以衆利利海外 不言

其所利 大矣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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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義 南山陟) 라 하였다. 이리하여 道義와 洪陟은 서로 前後하여 남북으로 따로따로 교화를

펴서 선을 한국에 전한 것이다. 傳燈錄 卷11에는 신라 홍척(홍직)선사의 법사로는 흥덕대

왕과 선강태자가 있었는데 두 사람에 대한 기연어구가 없어 수록하지 않는다 27)고 기록하고

있다. 洪陟의교화는 그의 語要가남아있지않아서 道義의 그것보다 깊은 것이었는지어떻했

는지를 알수가없다. 그러나 홍척의법은相傳하여 실상산의 일파를이루어 선종구산의하나

가 되었다.

4 . 行寂의 曹洞禪法

한편 이와는 달리 行寂은 이후 조동선법으로 발전한 石霜의 禪法을 전래하였다. 신라 제49대

헌강왕은 즉위 3년에 황룡사에 百高座를 설치하여 경전을 강하게 하고 왕이 親幸하여 그것을

들었다. 5년에는 영취산 동쪽기슭에 망해사를 창건하였다. 行寂이입당하여 石霜慶諸에게 참

례하고 돌아온 것은 바로 이 무렵 헌강왕 때였다. 行寂의 속성은 崔씨로서 당 문종황제 太和

6년에 탄생하였다. 삭발하고 가야산 해인사에 이르러 講席에 參列하여 화엄의 묘의를 들었고,

宣宗 大中 9년에 福泉寺 官壇에서 구족계를 받았으며, 山寺로 가서通曉大師(朗圓 곧 梵

日)를 뵙고 입실을 허락받아 服膺하기 수 년 동안 하였으나 아직 休歇하지 못하였다. 이로써

西遊의 뜻을 품고 懿宗 咸通 11년에 39세의 나이로 朝貢使 金緊榮에게 부탁하여 같은 배로

입당하여 京에 이르러서 左街保唐寺 孔雀王院에 머물렀다. 그런지 얼마 안되어 칙명으로 入

內하니 懿宗이 遠涉滄溟 有何求事 하고 물었다. 이에 行寂이 貧道幸獲觀風上國 問道中

華 今日 沐鴻恩 得窺盛事 所求遍遊靈跡 追尋赤水之珠 還耀吾鄕 更作靑邱之印 이라

답하니 황제가 그 말을 가상하게 여겨 賜物을 후하게 내렸다.

그로부터오대산화엄사에이르러서문수를참하고南行하여僖宗 乾符 2년에成都府에이르

러 淨衆精舍를 참알하고 無相大師의 影堂에 예배하였다. 無相은 신라인이었다. 이후 석상의

化門이융성함을듣고석상에게가서參叩하여摩尼를얻을생각이있었다. 慶諸는道吾圓智

의 제자이고 道吾圓智는 藥山惟儼의 제자이다.

신라승으로서 청원문하에 참례한 이는 行寂이 처음이었다. 이미 衡岳에 노닐고 멀리 조계에도

도달하여 祖塔에 예배하였고, 四遠을 參尋한 끝에 僖宗 光啓 원년에 귀국하였다. 그리고

嶺에 올라가서 거듭 通曉를 뵌 후에 缶瓦鉢을 휴대하고 산수를 찾았다. 그러다가 昭宗 乾寧

원년에 왕성에 이르렀다.

제52대 효공왕이 즉위하자 선종을 중히 여겨 사신을 보내 궁궐로 초청하였다. 昭宣皇帝 天祐

3년에 行寂이 서울에 나아가니 효공왕이 국사의 예로써대우하였다. 제53대 신덕왕이 또行寂

을 초청하여 赴關하게 하였고, 後梁의 貞明 원년에 남산 實際寺를 禪刹로 하여 머물게 하였

다. 女弟子 明瑤夫人이 石南山寺로 청하여 주지하게 하였다. 이듬해 貞明 3년(916)에 微

27) 傳燈錄 卷11(大正藏 51, p.282上), 新羅洪陟禪師法嗣 興德大王宣康太子 (二人無機緣語句不
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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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걸려 보령 85세로 입적하였다. 朗空이라는 諡號를 받았다. 行寂의 碑는 경북 봉화군 太子

寺에서경복궁근정전으로이전하였는데金生의문자로集刻한것이다. 제자로는新種 周解

林儼 등을 상수로 하여 5백여 인이 있다. 新羅沙門으로 石霜慶諸의 휘하에서 득법한 자는

欽宗 法虛 朗이 있다.

石霜慶諸의 제자 九峰道虔의 문하에 新羅의 國淸이 있고, 雲盖志元의 문하에 新羅의 臥龍

이 있으며, 谷山藏의문하에 新羅의 瑞巖 栢岩 大領이 있다. 그러나 이들의行業은알 수

가 없다. 그 밖에 雪峯義存의 문하에 新羅의 無爲가 있고, 臨濟義玄의 문하에 新羅의 知異

가 있으며, 洞山良价의 문하에 新羅의 金藏이 있으나 이들의 행적도 자세히 알 수가 없다.

5 . 曹洞禪의 傳來

중국에서 曹洞禪法의 시작은 그 宗名에서 나타나 있듯이 唐代 洞山良价와 曹山本寂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특히 洞山의五位思想의 創唱과 그 뒤를 이은 曹山의 洞山思想의 계승은 이

후 曹洞宗의 교의의 확립에 확고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특히 洞山良价의 寶鏡三昧 와 五

位顯訣 을 위시하여 新豊吟 玄中銘 綱要頌 , 그리고 曹山本寂의 三種墮 四

種異類 八要玄機 및 洞山의 찬술에 대한 曹山의 여러 가지의 注釋 등은 唐末 五代

宋代를 통하여 점차 정형화 되어 가게 되었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법맥상으로 보아 洞山良

价와雲居道膺으로이어지는 曹洞宗脈은 이후 禪宗五家의 번성과함께 그궤를같이 하면서

크게발달하였다. 이러한曹洞禪法 특히雲居道膺의휘하에서嗣法하여新羅와高麗에曹洞

禪法을 전하면서 한국에도 그 가르침이 퍼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한국에 曹洞禪法을 전한

入唐 求法僧들에 대한 기록이 불충분하여 그들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들의 행적을 중심으로 법맥의 상승을 고찰하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羅末麗初의 入唐 求法僧들의 단편적인 기록이나마 남아 있는 傳燈史書 및 金石

文類를 중심으로 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洞山과 雲居를 중심으로 하는 曹洞宗脈의 전승시기는 중국에서는 唐末 五代라는 혼란기로

접어들었고, 한국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신라의 국력이 기울고 후삼국시대를 맞이하여 전 국

토가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져 있었다. 정치적으로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불교교단에 있어서도

신라말기의 五敎의 성립과 더불어 교학에 대한 발전이 뒤따르면서 보다 발전된 불교사상을 흡

수하려는 유학승이 늘어나게 되었다. 한편 국가의 혼란을 맞아 조용한 산속에 칩거하거나 해외

로 눈을 돌리는 현상이 대두됨에 따라 개인간의 교류는 활발해졌다. 따라서 통일신라 이후 많

은 유학승들이 入唐하여 求法한 후 귀국하여 선사상 가운데 조동선사상도 그들 중 일부에 의

하여 전래되었다.28) 이제 이가운데서 특별히 曹洞禪者라 말할근거가 달리 뚜렷이보이지 않

기 때문에주로법계상으로보아중국조동종파의雲居道膺 아래에서 수학한인물을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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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하여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이 가운데서도 雲居道膺의 法系 가운데서 소위 海東의

四無畏大師라 불리우는 利嚴 慶猷 麗嚴 逈微 등과 雲住와 慧 등이 雲居의 법을 받아

한국에 조동의 종지를 전래하였다라는 기록을 보면 다음과 같다.

당시에 들리는 말에는 雲居道膺의 道가 선종에서 가장 빼어나고 그 공덕은 부처님 못지 않을 뿐만 아니

라 敎에서는 왕이 되고 禪에서는 제일인자였다고 한다. …… 慶猷 逈微 麗嚴 利嚴 등 네 사람은 바

로 그 雲居道膺에게서 법을 전해받고 귀국하자 사람들은 그들을 가리켜 소위 四無畏大師라 하였다. 일찍

이 雲居道膺은 慶猷大師를 보고 말을 걸어보면 선비임을 알고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

는 법이다. 그러니 이러한 사람이라면 그는 곧 만리까지 교화를 떨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천 년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하는 사람이라 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29 )

이밖에도 傳燈錄 에는洞山良价의제자로이름을밝히지않고신라의僧이라고만언급하여

주고 받은 문답이 있다.30) 그리고 雲居道膺의 제자로 신라의 雲住和尙 慶猶和尙 慧禪

師31) 등명을들고이가운데雲住和尙 에대해서는그문답을기록하고있다. 그러나四無畏

大師 가운데 麗嚴은 傳燈錄 에는 기록이 없지만 그도 雲居道膺의 제자였다는 것이 밝혀져

있다.32) 한편 이 무렵에 唐으로부터 曹洞禪을 전래한 인물로는 慶甫가 있다. 이 밖에도 一然

은 重編曹洞五位 의 序 33)에서는 20명의인물이 있었다고 하면서구체적으로 13명의 이름

을 언급하고 있다.

이들 가운데 동산으로부터 직접 법을 받은 金藏은 이름뿐이고 그 행적은 전하지 않아 단지 조

동의 선법을 익혔을 것이라는 추측 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그러나 淸院 臥龍 瑞巖 泊巖

大嶺 등의문답은 단편적이기는하지만 傳燈錄 에그 기록이 나타나있다. 이 가운데 淸院

臥龍은洞山良价의 法嗣인筠州의 九峰道虔의法嗣로기록되어 있고, 瑞巖 泊巖 大嶺

등 세 사람은 谷山藏禪師의 法嗣로 기록되어 있어서 曹洞宗 門下에 속한다.34) 한편 고려의

入唐 구법승의 이러한 활약에 힘입어 그들 문하에서도 利嚴으로부터는 道忍 處光 貞能

28) 金永斗, 羅末麗初의 曹洞禪 ( 韓國佛敎學 16, p.38, 韓國佛敎學會, 1991).
29) 長湍 五龍寺 法鏡大師 普照慧光塔碑文 ( 朝鮮金石總覽 卷上, p,164) 企聞雲居道膺和尙 道
冠楞伽 功高善逝 爲寶樹之王者 爲禪株之一人 …… 慶猷 逈微 麗嚴 利嚴 共海東謂之四無畏大

師也 和尙曰 聞言識士 見面知人 萬里東風 千年一遇 所以四賢 缺字는 李智冠의 校勘譯註

歷代高僧碑文 -高麗篇1- 을 참고하였음.
30) 傳燈錄 卷17(大正藏 51, p,335中).
31) 傳燈錄 권20(大正藏 51, p.363)에 雲住和尙의 문답이 실려 있다. 그러나 慶猷와 慧禪師는
목차에 그 이름만 열거되어 있다.

32) 金永斗, 羅末麗初의 曹洞禪 ( 韓國佛敎學 16, p.38, 韓國佛敎學會, 1991).
33) 曹洞宗全書 註解 5, p,1.
34) 이들의 법계를 보이면 다음과 같다.

(1) 藥山惟儼 - 雲岩曇晟 - 洞山良价 - 雲居道膺 - (逈微 利嚴 麗嚴 雲住 慶猷 慧)
(2) 洞山良价 - (金藏)
(3) 洞山良价 - 疎山光仁 - (慶甫)
(4) 藥山惟儼 - 道吾圓智 - 石霜慶諸 - (欽忠 行寂 法虛 道緣 朗)
(5) 石霜慶諸 - 九峰道虔 - (玄暉 國淸 淸院)
(6) 石霜慶諸 - 雲盖志元 - (臥龍 忠湛)
(7) 石霜慶諸 - 谷山藏 - (瑞巖 泊岩 大嶺)

( ) 속의 人名이 新羅人 및 高麗人. 이 가운데 (4), (5), (6), (7)은 법맥상 洞山良价의 直系는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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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崇 등이있었고,麗嚴으로부터는融闡 昕政 등의受法弟子 등이나와서靑原系의선풍을

闡揚하였다.35) 우선 淸院에 대해서는 곧 本證的인 覺海에서 노닐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36)

또한臥龍和尙은曹洞土民 臨濟將軍이라일컫듯이地位와 貴賤의操作的인 分位에끄달리

지 않는 曹洞의 품격을 풍겨주고 있다.37) 또한 瑞巖和尙은 石霜慶諸의 法嗣인 谷山藏에게

참하여 법을이어石霜慶諸의五位思想을 曹洞禪法으로써자연스레접할수있었다.38) 瑞巖

의선사상은死句에떨어지지않는禪과,作爲的인차원을초월한道와방편으로서의敎를이

야기하고 있다.39) 大嶺和尙은 철저한 자기에 대한 自覺을 통하여 바로 家風이 細密하고, 言

行이 相應하며, 隨機利物하고, 就語接人하는 조동의 종지를 설하였다.40) 그러나 이들과는 달

리 그 행적과 사상이 한국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사람으로 利嚴 慶甫 雲住 麗嚴 逈

微 慶猷 등이 있었다.

Ⅲ . 結語

한국에 불교가 공인된 것은 고구려 소수림왕 2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본

바처럼 선법의 전래는 이보다 상당히 늦은 시기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특히 한국선의 원류라

는 의미에서 볼 때는 몇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는 단순히 최초의 전래라는 의미로 본

다면 당연히 牛頭宗의 선법을 전래한 법랑과 신행으로부터 찾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구체

적인 선법이 무엇인지는 단편적인 기록뿐이라서 상세히 설명할 수가 없다. 둘째는 최초의 한국

인에 의한 선법이라는 의미로 본다면 淨衆宗의 淨衆寺 無相으로부터 시작된다. 無相은 그의

법계와 선법이 어느 누구보다도 분명하고 당시에 널리 전승되었기 때문이다. 셋째는 오늘날까

지 면면히 계승되고 있는 입장에서 보자면 마조 문하의 조사선법을 전래한 道義와 石霜慶諸

의 선법을전래한 行寂 등에게서찾을수 있다. 특히 이러한현재한국불교의 조계종에서는 그

종헌종법에서 道義를 宗祖로 간주하고 있다.

이리하여 어느 한 측면에서 한국선의 원류를 정의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이와 같이 각각 다

른 세 가지 측면 모두를 어느 하나로 규정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따라서 한국선의 원류를 규정

하는데 있어서는 한국에선법이전래된 최초의시기와최초로 선법을실수하고 폈던 인물과현

재까지전승되고있는법맥의어느하나에국한시킬수없는것이사실이다. 바로이와같은세

가지 특징이 곧 한국선의 특수성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5) 蔡印幻, 考慮前期 禪의 傳來 ( 韓國禪思想硏究 , 佛敎文化硏究院, p .113).
36) 傳燈錄 卷17(大正藏51, p.342上-中).
37) 위의 책, p.343中.
38) 위의 책, p.343中.
39) 위의 책, p.343中.
40) 위의 책, p.343中.


